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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2월이 훌쩍 지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한국에서는 새 봄을 맞이하듯이 이제 
저희는 새로운(?) 더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워도 사역은 계속됩니다.

썸낭 전도사는 교회 개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동네 전도를 나가서 어린이 전도를 하고, 
전도한 아이들을 교회에 모아 찬양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새소식반”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
에 나오는 아이들이 아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직접 발로 걸어 다니며 전도해서 새로운 
어린이 그룹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어린이 전도를 통한 교회 개척의 첫 발걸음을 어
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훈련받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돔 형제는 교회로 이사를 들어와서 썸낭 전도사와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9월 경에 신학교 입
학시험이 있는데 잘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은 교회에서 6,7학년 아이들에게 수
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교실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보더니 자기는 수학을 잘하니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보고 싶다고 해서 시작해 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모습이 대견
해 보였습니다.

교회 사역 역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배가 잘 부흥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온 
가정도 두 가정이나 되었습니다. 교회에 잘 정착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의 열매
로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교회로서도 무척 반가운 일이며 장년 사역에 대한 작은 희망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은 교회의 공간이 부족하여 시도할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청소년 예배와 장년 
예배를 분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소년 예배에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13명의 청소년들이 최초의 찬양 대원이 되어 열심히 연습하며 
매 주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자, 음정이 불안하고 소리가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찬송가의 가
사를 전부 외워서 찬양을 드리는 열심만큼은 아주 대단합니다. 몇몇 아이들은 음악적인 재능이 보입니다. 
찬양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재능이 계발되어 훌륭한 음악가들도 배출되기
를 기대합니다.

신학교 헬라어 강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학교에서도 성경 원어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캄보디아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4학년의 학생 수가 6명 뿐 이라서 한명 한명에게 
개인지도 하듯이 가르칠 수 있어서 이번 학기가 마치면 뜻은 몰라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기본적인 문법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캄보디아의 목회
자들이 원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허가서는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종교부에서는 기다리라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지만 하루 속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현섭이 현찬이는 한 주간동안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까엡”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지역 탐방과 지
리 공부를 하는 학교 수업의 연장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밀림과 산을 오르내리는 고된 공부를 하고 건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봄날처럼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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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제목

1) 세례 공부 중인 9명의 청소년을 위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잘 훈련 받도록.
2) 사역자들이 협력하여 교회를 잘 섬기고 훈련을 잘 받도록.(우돔 형제의 신학교 입학과 후원을 위해)
3) 큰빛교회 선교센터 건축 및 교회 허가서를 위하여.
4)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선교 후원 내역

2010.02.25 옥련중앙교회 50,000
2010.02.22 부전교회 100,000
2010.02.22 새샘교회 300,000
2010.02.17 옥포제일교회 300,000
2010.02.10 서머나교회 100,000
2010.02.10 영광교회 200,000
2010.02.08 아가페선교교회 300,000
2010.02.07 은좌교회(장학) 20,000

2010.02.07 은좌교회 380,000
2010.02.05 우하PNC 30,000
2010.02.05 안정중앙교회 100,000
2010.02.02 성덕교회 100,000
2010.02.01 (주)대교산업 200,000
2010.02.01 꿈이있는교회 100,000

개인후원 1,105,000
계 3,385,000

(개인 후원 내역 및 선교 입양 후원 등 자세한 내역은 홈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국내 연락처

재정 관리 / 이학구 집사 
                  E-mail : achan2369@naver.com
    문서 관리 / 현충헌 형제
                  E-mail : hcoramdeo21@yahoo.co.kr
        
캄보디아 연락처 / Kim, Seong Gil

P.O Box 2486 Phnom Penh 3, Phnom Penh, Kingdom of Cambodia
     ☎ 001-855-12-299 386 / 070-8248-1126 (인터넷전화)

* 우편물(특히 EMS)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전화번호(012-299 386)을 적어 주세요. 
전화번호가 없으면 우편물 도착 사실을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53001-04-037827 (예금주 : 김성길)

이메일 / rokurutom@hanmail.net

홈페이지 /  Http://rokurutom.net


